
생명의     말씀

상암동성당은 2010년 2월 모본당인 수색성당에서 1,462명의 신자들이 분가되어 신설되었습니다(제 2지구로 편입됨). 

본당의 첫 미사는 성당 부지의 컨테이너에서 봉헌했습니다. 신설 본당 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의 어려움 가운데에

서도 매일 임시 성전에서 미사를 봉헌하였고, 이후 근처 상가 건물로 임시 성전을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2011년 1월 

기공식을 거행하였고, 많은 어려움과 기다림 끝에 2012년 4월 새 성전에서 본당 신자들과 함께 부활 미사를 봉헌하

게 되었습니다. 김명중 시몬 신부  |  문화홍보국 차장

상암동성당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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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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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탄 시기의 마지막 날 맞이하는 주님 세례 축일은 평범

한 나자렛 생활을 접고 하느님 나라의 오심을 선포한 예수

님의 공생활이 시작된 날이기도 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음

을 맞이하기까지 이어진 공생활의 출정식으로 예수님은 세

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구원으로 인도해주기 위해 손

수 인간이 되시어 오신, 하느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왜 스스

로 세례를 받고자 하셨을까요? 세례자 요한이 말한 것처럼, 

오히려 예수님한테 세례를 받는 게 정상인 것으로 보이는

데, 무엇 때문에 세례를 받기로 하셨을까요? 이렇게 해야만 

모든 의로움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이런 

궁금증을 안고 요르단 강에서 세례를 받고 강변으로 나오시

는 예수님 위로, 성령께서 비둘기 모습으로 내려오면서 하

시는 말씀을 마음에 되새기며 다시 한번 들어봅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마태 3,17)

순간 이것이 예수님의 의도였구나 싶었습니다. 세례를 

통하여 예수님이 하느님의 사랑받는 아들, 하느님 마음에 

드는 아들이심이 드러났듯이, 예수님을 따라 세례를 받은 

우리 역시 하느님의 사랑받는 아들딸, 하느님 마음에 드는 

아들딸이 되는 것이 모든 의로움의 실현이라는 ‘평범한 진

리’를 깨달으면서 마음이 따뜻해짐을 느낍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아버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느님이 우리를 먼저 아들딸이라고 불러 주셨기 때문이

며, 그러기에 하느님이 우리를 아들딸로 선택해주셔서 하

느님의 아들딸인 것이 우리의 ‘신원’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모두가 자기 ‘아버지’와 잘 지낸 건 아

닙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에 모두가 마냥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아버

지’, 예수님의 아버지이자 우리의 아버지는 우리가 체험한 

그 ‘아버지’를 뛰어넘는 ‘아버지’이심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를 향한 고통의 여정 속에서도 예수님

께서는 하느님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 부르셨고, 이제는 

세례 받은 우리가 당신의 여정에 참여하여 하느님의 사랑

받는 아들딸이 되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사도 베드로 역시 세례를 통해 모든 인간이 사랑받는 아

들딸이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나는 이제 참

으로 깨달았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

고, 어떤 민족에서건 당신을 경외하며 의로운 일을 하는 사

람은 다 받아 주십니다.”(사도 10,34-35)

새로운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올해에도 잘 되는 일도 있

겠고 잘 안되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났건 못

났건 우리는 모두 사랑받는 하느님의 아들딸입니다. 이것

만 꼭 기억하면서, 역시 위로가 필요한 우리 이웃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면서 참으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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